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 서울∼수원

간을 시발로 대역사를 시작했다. 그때 박정희 대통

령은“도로의 혁명이나 근대화 없이는 산업의 혁명

과 근대화는 없다”고 외쳤고, 1970년 7월 7일

준공식이 열렸던 대구 공설운동장에서는“이 도로

는 우리 민족의 피와 땀과 의지로 이루어낸 하나의

대(大)예술 작품이다”고 감격해 했다. 총연장

428km에 429억원의 공사비를 쏟아 부어 만든

경부고속도로는 확실히 조국 근대화를 위한 대국토

건설계획을추진한위대한의지를보인 작품이었다. 

시시기기상상조조론론과과 여여론론의의 비비아아냥냥을을 딛딛고고

여기서 군사 독재 정권을 폈던 박 대통령에게

‘위대한’ 의지를 보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

는 두 가지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국내

상황으로 보아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은

‘미친 소리’였다. 첫째는‘한국에는 아직 고속도

로가 시기상조다’라는 해외의 냉소였고, 두 번째는

‘경부간 430km 고속도로 건설에는 3,500억원

이 필요할텐데 1967년 정부 예산은 1,643억원이

다’는 야당측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국내외가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 정부 각료나 자신이 거느리고 있

던 공화당 중진들조차 난색을 표명하며 시기상조론

(時機尙早論)을 폈고, 언론도 황당무계(荒唐

無稽)한 계획이라며 외면했다. 국내 여론은 그 돈

이 있으면 차라리 비료 공장을 세우는 게 낫지 고속

도로를 만들면 돈 많은 사람밖에 더 좋겠느냐고 비

아냥거렸다. 

그래서 처음 고속도로를 닦겠다고 재무부가 세계

은행(IBRD)에 차관 3,030만 달러를 요청하자

‘고속도로 놓을 생각 말고 국도(國道) 포장이나

잘하라’며 거절당했다. 그 무렵 내한했던 미국의

교통 경제학자도‘자동차 보유 대수가 적어 경제성

이 없다’고 쓴 웃음의 충고를 했었다. 이런 분위기

여서 박 대통령 스스로가‘고속도로가 확실히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10% 정도이고 반신반의하

는 사람이 20∼30%, 잘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70%이지만 나는 90%까지 이것이 틀림없이 된다

고본다’고 1968년 1월 연두 기자 회견서밝혔다.

세세계계에에서서 가가장장 빨빨리리,,  가가장장 싼싼 값값으으로로……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의 일탈(逸脫) 행동이 더

러 있기는 하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꿈을 가졌

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들에게는‘미친 사람’처

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세계 역사상의 큰 일은 모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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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 대통령의 그것을‘위대한 결의’라고까지 말

하는 이유는 전국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부고속도로가‘한국적 고

속도로’라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선진국들

이 고속도로를 건설해 온 공법상의 상식에서도 벗어

나는 점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 고속도로 건설 사무

소에 나와 있던 미국 용역회사 고문관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똑같이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을 반대했

었다. 대전∼대구 사이는 2차선으로 하고 그 곳에

서 남는 돈을 써서 서울∼수원 간을 6차선이나 8차

선으로 하자고 했다. 서울 가까이는 어차피 땅값이

폭등하고 4차선으로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노선도 최단 거리만 고집할 것이 아

니라 소나무 숲이 너무 아름답거나 경치가 좋은 구

간은 살짝 비켜 가자고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은 그런 충고를 모두 묵살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

게, 가장 싼 값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했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는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상

식에서 벗어난 한국식 건설 기록을 많이 세우고 말

았다. 우선, 노선(路線)만 해도 그렇다. 상식적

으로 생각하면 고속도로 하나를 닦자면 여러 비교

노선을 검토하고 나서 본 노선이 결정된다. 그런 다

음에는 그 노선에 따라 기초 지반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초 지반이 좋지 않으면 다시 옮기고 하는

조사 과정이 끝난 후에야 설계를 시작하고 특별 시

방서를 작성하여 입찰을 한다. 그래서 일본의 동경

~나고야 고속도로는 조사에서 설계를 끝내는 데까

지 7년이 걸렸다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조사 설계에

서 착공 준공까지가 3년 반이 걸렸고, 공기도 당초

3년 반에서 2년 5개월 만에 해치웠다.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다그치고 밀어붙이는돌관공사였다. 

절토 구간에는 보링한 구멍도 시행한 흔적이 없는

데 절토할 경계 말뚝은 박혀 있었고, 현장에는 아직

도면도 안 내려 왔다고 하는데 불도저는 힘차게 가

동이 되고 있었다. 또, 구조물 경우 보링 조사는 장

대교(長大橋)에서만 시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심

지어 어떤 소교량의 경우에는 기초에 들어갈 말뚝이

이미 입하가 되어 있으니 직접 기초가 되려는지, 말

뚝 기초가 되려는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또한 그 길이는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서 발주 했느

냐고…(⌜경부고속도로건설공사秘話⌟, 전몽각)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닦은

비용이다. 그 무렵 일본의 동경∼나고야 고속도로

는 1km당 10억엔이 들었다. 이것에 비추어보면

경부간 430km를 닦자면 3,500억원이 투입되어

야 하는데 어이가 없는 일이다. 1967년 대한민국

예산이 1,643억원인데‘미친 짓’이 아니고야 어

떻게 이런 경부고속도로를 닦겠다고 하겠는가. 그

것도 적어‘개 발에다 주석 편자 박는 꼴’이라고

국내외가 모두 반대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박 대

통령은 직접 지도를 펴놓고 노선을 검토하기도 하고

독일 방문 때 본 아우토반의 감명을 되새기며‘가장

싼 값’을 계산시켰다.

“경부고속도로건설 추정비는 얼마로 올라 왔소?”

“서울 시청 180억원, 재무부 330억원, 육군

공병감실 490억원, 건설부 450억원으로 올라왔습

경부고속도로. 우리건설인들의
피와땀과혼이스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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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현대건설에도 뽑아 보라고 했는데….”

“현대는 280억원입니다.”

“건설부는 어떻게 해서 450억원이 나왔소?”

“1km당 1억원으로 계산했답니다.”

들쭉 날쭉이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어떤 등급의 길을 놓을지, 또 어디서 어디로 이

어질지, 그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

령은 최저액인 서울시의 180억원과 최고액인 건설부

의 450억원의 중간 액수로 315억원을 잡고, 현대

건설에서 제시한 280억원을 감안해서 300억원으로

결정했다. 여기다가 예비비 10%를 넣어 330억원

으로 경부고속도로 총경비를 추계한 것이다.

“용지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 닦는다는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르니

까모두비밀로하시오.”

노선은 비밀로 한 채 박 대통령이 해당 지역 시장

이나 도지사, 군수 등 행정 책임자를 불러‘용지

매수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일주일 이내에 끝내라’

는 엄명을 내렸다. 그때는 박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서릿발처럼빳빳할때이다.

‘‘한한국국식식’’공공사사…… 1155년년짜짜리리를를 22년년 반반 만만에에

그러면정작공사비는어떻게조달할계획인가.

우선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 27억원을 쓰고

경부고속도로가 놓일 1968∼71년까지 석유류세

를 현행 100%에서 200%로 올려 140억원을 만

들기로 했다. 여기다가 도로 국채 발행으로 95억

원, 양곡 차관 75톤의 60%인 84억원을 돌려 쓰

고, 통행세 60억원, 톨게이트 통행료 20억원 등

순전히 내자(內資)로만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래서 경부고속도로는 공사비나 공법도 모두 한국식

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요, 이것으로 우리는 민족

적인 자부심을 갖게 된 점이 중요하다. 물론 한국식

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편법과 변칙도 많이 쓰였

다. 그래서 15년이 걸려야 제대로 만들어질 경부고

속도로 공사를 2년 5개월 만에 끝냈지만 그 후 하

자로 많은돈을써야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15년 동안 유지 보수비는 도

로 건설비의 3배나 들었다. 총공사비 429억

7,300만원이 투입되어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에

2,368km(편도 2차선 기준)에다 덧씌우기 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보수비 등으로 1,405억원이 나갔

다.(1985년 7월, 조선일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5년 뒤의 기록이다.

그 15년 동안 지나간 차량은 2억 3,600만대로 여

기서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만 해도 3,400억원이니

당초 건설비 430억원의 8배나 된다. 이용 차량도

불티났다. 개통 초기만 해도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

린 차량은 하루 1만대도 안되었다. 그것이 1985

년(15년 뒤)에는 하루 평균 8만 5,000대나 되고

이 중 화물 트럭이 50%, 승용차 33%, 버스가

17%였다고 했다. 물론, 억지는 억지였다. 그러

나, 억지를 부렸으니까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였다.

그래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뚫리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새벽에 잡은 오징어가 그 날 아침 서울 수

산 시장에서 싱싱하게 팔려나가는 유통 혁명이 왔다.

그런 무서운 변화들을 몰고오느라 경부고속도로는

엄청난 억지를 부리며 태어났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속뜻에는 또 한가지수(數)를 두는 포석이 있었다.

“무슨 생각의 수(數)였소?”

“안보(安保)지요. 그 무렵 미군 부대가 베트남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6·25와 같은 사태가

나더라도 부산∼서울을 5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고

속도로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또 마침

울산 석유에서 많은 아스팔트가 쏟아져 나오니 이걸

이용해 고속도로들을놓자고 한 것이지요.”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 원로 건설인 선배들
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제는우리건설업의역사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사,
비화등을찾고있습니다. 사나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정의 원고
료를드립니다. 많은참여를기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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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최단 기간
에 완공한 경부고속도로(1970.
7. 7)


